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대응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빈발로 고속도로에도 교통장애가 자주 발생

∙비상재해 시 교통두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2004년 이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대피로가 준비됨

∙중앙분리대 이설, 터널 입구 회차로, 고속도로 인접도로의 비상연결로, 톨게

이트 전후 회차로, 휴게소 뒷문 등을 이용하여 비상시 우회통행 가능

◦ 비상대피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비상재해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이 재해현장을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비상재해 발생 시 도로이용자를 대피시키는 대응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로관리자가 현장 도착 시까지 도로이용자는 어떠한 대응도 어려움

∙도로변 우회 대피로가 부족하고, 대피로가 있어도 대개 폭 4m 수준의 농로 

혹은 2차로의 지방도와 연결되어 차량의 소통능력이 낮은 편임

∙휴게소 뒷문 비상연결로는 납품용 혹은 직원용 출입시설로 이용되며, 주로 

농로와 연결되어 차량 소통능력이 낮고 미정비 상태로, 활용 가능성이 낮음

◦비상재해 시 빠른 시간에 재해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Hi - pass)와 같

은 무인 첨단통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smart) IC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 

및 도로변에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및 비상재해 시 대피로로 활용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도로망 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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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비상재해 실태

◦ 해마다 폭설․대설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기상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됨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전북 무주 일대 등지 외에도 전국에

서 산발적으로 재해가 발생

∙태풍,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침수 등에 의한 통행두절 상황도 발생

◦ 폭설․대설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서 차량 고립피해가 자주 발생1)

∙폭설로 최장 30시간의 통행두절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함

∙폭설 시 일부 운전자들의 통제불응 및 도로상 차량방치, 고속도로 IC 및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지방도에 대한 제설 지연,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미흡으로 구호․

구난 활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 현재 전국 고속도로 15개 노선 58개소(약 157km)를 취약구간으로 지정․관리 중

구분
통제 현황 영업소

통제
통제 원인

일자 구간 통제 정도

강원 

지역본부

’01. 1. 7 영동선 횡계 - 강릉(양 방향) 본선차단(28시간) - 폭설, 차량정체

’02. 12. 7
영동선 강릉SA - 강릉(인천방향) 본선차단(10시간) - 폭설, 차량정체

동해선 강릉 - 현남(동해방향) 본선차단(10시간) 강릉IC, 현남IC 폭설, 차량정체

충청

지역본부

’04. 3. 5

～3. 6

경부선 남이 - 천안(부산방향) 본선차단(30시간)

안성IC 외

37개소

폭설,

트레일러 

관련사고,

정체 등

경부선 죽암SA - 남이(서울방향) 본선차단(28시간)

중부선 남이 - 진천(대전방향) 본선차단(30시간)

호남

지역본부

’05. 12. 4 호남선 전주 - 정읍(양 방향) 본선차단(6시간)
백양사IC 외 

11개소
폭설, 차량정체

’05. 12. 21

호남선(지선) 논산 - 진월(양 방향) 본선차단(19시간)
백양사IC 외 

25개소
폭설,

트레일러

관련사고,

정체 등서해안선 영광 - 동군산(양 방향) 본선차단(11시간)
목포IC 외 

11개소

경남 

지역본부
’05. 3. 6 경부선 경주 - 부산(부산방향) 본선차단(5시간)

건천IC 외

4개소
폭설, 차량정체

[표 ] 고속도로 설해로 인한 교통통제 사례

  출처: 한국도로공사. 2007.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

1) 소방방재청. 2007. 2007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평가계획.



◦ 2000년 이후 고속도로의 주요 설해 피해 발생지역은 다음과 같음

현남
횡계 강릉

진천천안 남이
죽암SA

논산

진월

경주

부산

[그림 1 ]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연도별 설해 피해 구간

 

2. 비상대피방안

 비상재해 시 고속도로의 대피방안

◦ 폭설과 같은 비상재해 시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비상대피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2)

∙중앙분리대 개구부(총 1096개소, 평균간격 3.1km) : 일반적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달리 중장비의 도움 없이 인력만으로도 신속히 이설․개방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일정거리마다 설치하여 비상시 중앙분리대를 개방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함

∙비상연결로(총 105개소, 평균간격 64.1km) : 고속도로와 인접한 국도 또는 지방도 등

을 연결하는 비상연결로이며 비상시 가드레일을 철거해 대피로로 이용 가능 

2) 중앙분리대 개구부, 비상연결로, 휴게소 비상연결로 현황은 한국도로공사(2007)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대안 개념도 사례 설명

중앙분리대 

개구부

•일반적인 콘크리트 중앙분리

대와 달리 중장비의 도움 없

이 인력만으로도 신속히 개방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일

정거리마다 설치하여, 비상

시 차량을 우회시킴 

비상

연결로

•비상시에는 고속도로와 인접

한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

하는 비상연결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우회시킴

휴게소 

비상연결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접한 도

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

어, 비상시에는 차량의 대피

통로로 이용

터널 앞 

비상회차로

•터널 앞에 비상회차로를 설치

하여, 비상시에 터널로의 진

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차량을 

우회시킴

고속도로 

진입부 

회차로

•톨게이트 전․후에 회차로를 

두어 비상시에는 차량이 본선

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우회노선을 이용하게 함

[그림 2 ] 고속도로의 비상대피 방안의 유형



∙휴게소 비상연결로(총 40개소, 전체 휴게소의 약 28%) :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용 

혹은 직원 출입용 통로로 농로 등과 연결, 비상시 차량의 대피통로로 이용

∙터널 앞 비상 회차로 : 터널 앞의 여유 공간에 차단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고, 비상

시 차량의 터널 진입 금지 및 차량 우회 시 이용 가능

∙고속도로 진입부 회차로 : 톨게이트 전 또는 후에 설치되어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본선 진입을 회피하거나 비상사태로 본선 진입이 불가할 시 이용 가능

3. 현 비상대피방안의 문제점

◦ 고속도로에 비상대피로가 준비되어 있으나, 비상대피방안은 불분명함

∙재해현장 가까운 곳에 비상대피로가 있어도 도로관리자가 중앙분리대 개방 혹은 비상연

결로 연결 등을 해줄 때까지 도로이용자는 참고 기다려야 함 

∙약 64km 간격으로 비상연결로가 있지만 폭 4m 정도의 농로 혹은 지방도 등으로 연결

되어 통행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경로안내가 부족함

∙고속국도법시행령 등에 통행제한 기준 규정은 있으나, 비상대피방안은 규정이 없음

   ※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상에서 비상재해를 포함한 사고발생 시 30분 이내에 차량 

우회를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3)

◦ 휴게소의 경우, 뒷문은 대개 폭 4m 정도의 농로와 연결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함

∙휴게소 입지 시 비상대피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여, 현재 휴게소 뒷문

은 직원용 출퇴근 통로 혹은 휴게소 물품납품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휴게소 뒷문은 대개 농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물쇠로 잠겨 있고, 주차차량이 출입

문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 비상시 통행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불충분함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망은 남북으로 발달하였지만 동서축 연계가 부족하여 비상재해 

시 우회로 기능이 취약한 편임 

∙고속도로망의 우회 기능이 미흡하여 비상재해 시 통행두절에 따른 피해가 큰 편임

3) FHWA. 2000. Traffic Incident Management Handbook.



4. 일본의 비상대피방안

 고속도로망의 우회 기능

◦ 고속도로의 양호한 연계성이 비상재해 시 우회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04년 10월, 니가타현(新潟縣) 나카에츠(中越)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쿄 방

면～니가타 방면 간의 광역교통이 두절되었으나, 도쿄 방면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연결된 두 노선이 이 지역의 통행두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

∙반에츠(磐越) 고속도로에서 약 60%, 조신에츠(上信越) 고속도로에서 약 40% 정도 교

통량이 증가하였음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재해지역 긴급물자 수송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연계된 고속도로가 우회로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음 

 ◦ 2004년 태풍21호 호우 시에도 에히메현(愛媛縣) 니이하마시(新居浜市) 부근에서 동서 

간 교통이 두절되었을 때에도 연계된 고속도로의 우회기능이 효과를 발휘함

∙이때에도 연계된 니시세토(西瀨戶)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밝

혀져, 비상재해 발생 시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효과를 본 것으로 밝혀짐

니가타

조신에츠
고속도로

조

[그림 3 ] 니가타현～도쿄 간의 지진발생 후 

    연계도로의 교통량 증가현황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방재홈페이지.



 첨단교통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IC

◦ 일본에서는 무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도로(국도, 지방도)와 직접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도 활용4)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무인 요금 징수로(톨)로 활용하게 된 것은, 고속도로가 통과

하는 916개 시․군․읍․면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IC가 없기 때문임

∙일반 IC에 비해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ETC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33개를 설치․운영 중 

∙휴게소에 ETC 설치 후 통행시간 단축, 본선 교통혼잡 완화, IC부근 지체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남

출처: 일본 국토청 도로국,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 칸에츠(關越) 자동차전용도로 미요시(三芳) 휴게소의 스마트 IC 

▲ 조반(上磐) 자동차전용도로의 미토키타(水戶北) 스마트 IC

버스터미널
미토키타

[그림 4 ] 일본 고속도로 스마트 IC 개념도(휴게소 연결 및
  고속도로와 인접 도로 직접 연계)와 사례

4) 일본에서는 정규 인터체인지(IC) 대신 휴게소나 인접도로 연결로에 ETC를 설치한 IC를 스마트 IC라고 정의함.



5. 비상대피 개선방안

◦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체계적 준비 및 관련 제도 개선 

∙고속도로 비상대피용 연결로를 체계적으로 준비․정비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함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제고하는 방안 필요

◦ 비상대피로의 첨단화 방안 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Hi - pass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통행료징수 요금

소를 운영하고, 연결로를 정비하여 비상시에 연결통로로 활용 강구

∙도로변 비상연결로 등에도 Hi - pass 전용 연결로를 만들거나, 비상시 원격조정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 비상재해 시 신속한 대응 필요

◦ 비상재해를 고려한 고속도로망의 연계성 확보방안 필요 

∙고속도로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 비상재해 시 중요한 우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및 구축 시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비상대피로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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